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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문학상 동화부문 응모작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동화부문답게 우화형식으로 쓴 글부터 일상
생활 글까지 섞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난 뒤끝은 그리 개운치만은 않았습니다. 문학상이란 이
름에 걸맞은 새로운 작품이 없었던 까닭일 겁니다.
 응모작들이 5·18이란 이름에 너무 짓눌려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5.18 작품들을 만나면

서 가장 식상한 구조인 5월을 회상하거나 마음의 병으로 80년 5월에서 멈춰버린 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
었으니까요. 이런 류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 자료집에 넘겨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료집에서 모
두 익히 봐왔던 내용이 문학으로 새롭게 읽힐 수는 없을 테니까요. 5월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그에 앞
서 ‘문학’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동화에 국한 되는 건 아닐 테지만 5월 문학의 가장 큰 화두는 5월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
인가, 겠지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
니다. 더욱이 동화를 읽는 대상은 어린이입니다. 미래의 5월을 이끌어갈 주인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
지고 응모작을 읽었습니다. 읽어낸 소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면 교과서적인 뻔한 상황설정, 자연스럽지 
못한 대화, 억지스런 갈등과 어설픈 화해, 도덕책을 읽고 있는 듯한 교훈적인 이야기 등이 읽는 내내 불편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소풍’과 ‘뒷문방구 아저씨’ 두 작품을 결심에 올렸습니다.
 ‘소풍’은 5월의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아버지를 둔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대를 이어 5월의 
상처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어린이의 이야기로 너무나 익히 봐왔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먼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뒷문방구 아저씨’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이 글도 5월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만 온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듯합니다. 더욱이 결말이 모호하여 수없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작으로 내세우기에는 자신이 없어 가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응모자의 건필을 바랍니다.


